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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받을 언행을 조심해야

17-04-07

기원전 1세기에 제 (齊) 나라는 위왕(威王)이즉위한 지 9년니 되도록  나라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간신 주파호 (周波胡)가 제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었고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진 신하들과 충신들을 모함과 계략으로  내 쫓아냈습니다. 그는 부당하게 잡은 권력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으로 착복했기 때문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후궁인 우희(虞姬)가  위왕에게, “주파호는 간신이며  자신의 사리사시욕만 챙기며 그로인해 조정에서 그의 횡포와 음흉함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등용하시지  않음이 옳습니다. 그의 관직을 박탈하고  북곽 (北郭) 선생 같이 현명하고  덕망있는 분을 등용하십시오.” 라고  진언했습니다.

그런 우희의 진언 사실을 알고  주파호는 거꾸로 우희와 북곽 선생이 내통하는 사이라고  모합했습니다. 위왕은 주파호의 감언 이설을 믿고 애첩인 우희를9층의 누각에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주파호에 매수된 집행관들은 우희에게 억지 죄를 꾸며 위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위왕은 자기 에게 올라온 우희의 죄목을 검토하고 도저히이해 되지 않아  아무도 모르게 우희에게 찾아가 직접 추궁울 했습니다.

충성심이 갚었던 우희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소첩에 죄가 있다면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않고 오얏 나누 밑에서 갓을 고쳐  고쳐 쓰지 말라 (瓜田 不納履 李下 不整冠)는 가르침을 재대로 지키지 못한  탓이었는 지 오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아무도  제 진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첩의 부덕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첩에게 사형을 내리신다해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오해 받을 잣을 하지 말라는 위의 사자성어는 이런 유래를 갖고 있다합니다.


하여튼 위왕은 우희의 말이 진실임을 믿고  북곽 선생을  등용하여 어진 정치를 하여 나라를  바로 잡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호는 팽형 (물에 끌혀 죽임)으로 사형했습니다. 정치인이든지 경영인든지 청념하고 덕망있는 인품을 갖추면 오해를 받을 리가 없지만 아예 오해의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Mike Pense)씨는 개인이 지키는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좋은 강령인데 이 것이 알려지게 되자 찬반 양론애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지키는 행동 강령은  1) 아내 아닌 여지와 단 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 2) 술이 제공되는 모임에 아내 아닌 여지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 3) 여자 혼자만 있는 잔업을 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런 개인의 행동 강령이 너무 극단 적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에게는 존경할 만한 강령인 것 같습니다.  끝 
